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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극 표면 SEI 분해 시작(~69℃) : 가연성 가스 발생, 배터리 팽창(Swelling) 발생
• 음극 Li과 전해질과 직접 반응(~100℃) : SEI 재생성, 가연성 가스 발생 증가
• 분리막 손상(~130℃) : 내부 단락 발생열폭주(Thermal Runaway) 차단 불가
• 전해질 분해(~200℃) : 가연성 가스 발생, 배터리 팽창비 증가(Swelling) 발생외부 노출 시 화재 발생
• 양극재 분해(200~300℃) : 양극재 내에 존재하는 산소가 외부로 공급화재 발생

음극 SEI 분해

※ 용어 정리
SEI : 배터리 제조 후 처음으로 충전할 때 음극재 표면에 생기는 얇은 막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길인 ‘전해질’의 추가 분해 반응을 방지하고
리튬 이온만이 전해질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



완도
(태양광 연계용)

제천
(피크부하 감축용)

문경
(태양광 연계용)

울산
(피크부하 감축용)

거창
(태양광 연계용)

삼척
(태양광 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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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부하 감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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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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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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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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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태양광 연계용)

울산
(피크부하 감축용)

홍성
(태양광 연계용)

김해
(태양광 연계용)

하동
(태양광 연계용)

해남
(태양광 연계용)

영천
(태양광 연계용)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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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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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19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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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태양광 연계용)

Feb
2020

안전조치
(충전율 제한)

Jan
2022 

익산
(태양광 연계용)

장성
(태양광 연계용)

인천
(피크부하 감축용)

May
2022 

May 
2022 

Sep 
2022 

Jan
2023 

울산
(피크부하 감축용)

예산
(태양광 연계용)

Dec 
2022 

신안
(태양광 연계용)

Feb 
2023 



영주
(아이오닉5)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상) 및 피해액(하)

서울
(테슬라 모델3)

태안
(코나 일렉트릭)

충주
(SM3 Z.E)

Aug 
2017

Jan
2022

Dec 
2021

Feb 
2022 

Jan
2022 

Aug 
2021

Feb 
2022 

부산
(다니고 벤)

Feb 
2022 

부산
(코나 일렉트릭)

무주
(SM3 Z.E)

경주
(쉐보레 볼트)

Dec 
2022 

년도 발생건수
피해금액
(천원)

2017~2018 4 13,200

2019 7 270,029

2020 11 360,740

2021 24 878,084

2022 44 970,052

총합계 90 2,492,105

미상

24
(30%)

전기적 요인

18
(23%)

부주의

15
(19%)

교통사고

9
(11%)

기타
5

(6%)

기계적
요인 4

(5%)

화학적
요인/
결함

4
(5%)





• 이상조건에 의한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발생 시 급격한 온도 상승과 주변 셀로 열폭주 전이 발생
•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 및 독성가스가 발생하고 산소가 없어도 열폭주를 지속하는 점에서 화재진압이 어려움
• 배터리 모듈, 팩 자체가 Case로 보호되고 IP등급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 화원에 소화약제 도달이 어려움
• 화재 진압 이후 재발화 위험성 보유



• 전기차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고열의 분해반응에 의해 산소가 발생하므로 질식 소화

작용으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음
• 내연기관 차의 경우, 일반 화재, 또는 유류 화재로 질식소화포를 이용한 질식 소화

가능
•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화재 진압보다는 2차 피해(열, 연기의 확산)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함



• 전기차 배터리 하부에 돌격 관창을 설치하고 관통시켜,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주입하는 방식임

• 배터리 내부에 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화재 진압에 효과적임
•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며, 옥외/옥내/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관

계없이 사용 가능
• 국내에 미도입 상태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며, 추가적인 데이터(전기차 하부 관

통 가능 여부 등)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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